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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백제의 왕도에서 연구의 향방을 

반추하다,

전북학연구센터

“다시 보는 후백제 학술대회”개최
 

 - 후백제 연구의 현재를 점검하고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
 - 후백제 문화권의 설정과 연구 성과 정리 등을 통한 정책화 토대 

마련
 

[별첨: 학술대회 웹포스터 이미지]

○ 전북연구원(원장 권혁남) 전북학연구센터가 2020. 8. 27(금). 13:30에 

전북연구원 영상회의실에서 ‘다시 보는 후백제 학술대회’를 개

최한다.

○ 이번 학술대회는 후백제 연구의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 방향성을 

논의하기 위한 자리로, 2021년도 전북학연구센터 학술지원사업의 

기획논문으로 공모된 후백제 연구물 4편을 중심으로 진행된다.



○ 전라북도는 후백제의 왕도 및 주요 근거지로, 그동안 관심이 저조

했던 후백제의 연구 및 발굴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학술대

회를 준비하였다.

○ 학술대회는 조법종 우석대 교수의 ‘후백제의 역사성격과 후백제

문화권 설정’을 시작으로 차인국 조선문화유산연구원 조사1팀장

의‘후백제 고고학의 연구현황과 과제’, 허인욱 한남대 교수의 

‘후백제 연구 성과와 향후 과제’와 김성배 불교문화재연구소 연

구원의 ‘후백제 견훤정권의 선승 정책’주제발표가 진행된다.

○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좌장을 맡은 이재운 전주대 명예교수를 

중심으로 진정환 국립제주박물관 연구실장, 조인성 경희대 교수, 

이정빈 충북대 교수, 최흥선 국립익산박물관장의 자유로운 토론이 

이뤄질 예정이다.

○ 김동영 전북학연구센터장은 “이번 학술대회는 후백제사 연구 활

성화를 위해 공동연구의 틀을 마련하는 자리”라고 말하며 “참석

한 연구자들의 논의가 향후 「역사문화특별법」에 후백제가 포함

될 수 있는 법 개정의 근거가 되길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
